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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올스타전 휴식기 끝난 클래식, 순위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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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올스타전 휴식기를 마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재개된다.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는 25일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틀간 전국에서 총 6경기가 펼쳐진다. 

 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상위권 팀들의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전북현대(14승5무3패·승점 47)는 2위 수원삼성(11승7무4패·승점 40)과 승점 7점차를 유지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3위 전남드래곤즈(9승7무6패·승점 34)와 6위 서울(8승8무6패·승점 32)의 승점차는 고작 2점이다. 

 후반기에 돌입한 K리그 각 팀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순위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3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는 전북과 수원의 맞대결이다. 



 전북은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23라운드 수원과 홈경기를 치른다. 

 1, 2위를 달리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다. 전북이 승리한다면 독주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만약 수원이 이긴다면 전북은 초조해

질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전북과 수원은 주축 공격수들의 이적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북은 득점 선두를 달리던 에두(34)가 중국(허베이)

으로 떠났고 수원은 정대세(31)가 일본 J리그(시미즈S펄스)로 이적했다. 

 전북은 여름 이적시장에서 스페인 아틀레틱 빌바오 출신 공격수 우르코 베라(29·스페인)를 영입했고 수원은 포항 스틸러스에

서 미드필더 조찬호(29)를 임대 영입하며 부족한 공격력을 메꿨다. 

 하지만 이들 모두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마만큼의 활약을 펼칠지는 미지수다. 

 전북은 최근 7경기에서 4승3무를 기록했다. 7경기 동안 실점(10실점)이 다소 많았지만 화끈한 공격력으로 16골을 터뜨렸다.

여기에 수원을 상대로 홈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수원도 상승세에 올라있다. 수원은 8경기 무패(4승4무)를 달리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력이 단단해지고 있다. 곽

희주(34)가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은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 밖에 내주지 않았다. 

 전북과 수원은 각각 '라이언킹' 이동국(35)과 산토스(30)를 내세워 상대의 골문을 노린다. 

 전남은 제주유나이티드(8위·8승5무9패·승점 29)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전남은 최근 10경기(6승2무2패)에서 좋은 성적을 유

지하며 3위 자리에 올라 있다. 스테보(33·마케도니아)와 오르샤(23·크로아티아)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전남 골키퍼 김병지가 제주전에 출전한다면 리그 최초로 700경기 출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제주는 올 시즌 클래식에서 최하위 대전(45실점) 다음으로 많은 실점(33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원정경기에서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25일에는 서울이 인천유나이티드(7위·7승9무6패·승점 30)와 36번째 '경인더비'를 펼친다. 두 팀의 승점차는 2점이다. 이 경



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두 팀의 역대전적은 서울이 14승 14무 7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3일에 열린 14라운드에선 서울이 정조국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22라운드에

서 승점을 챙기지 못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22일 열린 포항과의 FA컵 8강전에서 멀티골로 팀을 준결승으로 이끈 박주영(31)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 인천은 '고공

폭격기' 케빈(32)을 내세운다. 

 또한 서울은 새롭게 영입한 일본대표팀 출신 다카하기(29)의 출전을 예고했고 인천은 부상에서 회복한 이천수(34)가 지원사

격에 나선다. 

 이밖에 울산현대(10위·5승8무9패·승점 23)와 포항(4위·9승6무7패·승점 33)은 각각 성남FC(5위·8승9무5패·승점 33)와 광주

FC(9위·7승8무7패·승점 29)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사냥에 나선다. 

 ◇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일정 

 ▲ 25일(토) 

 서울-인천(서울월드컵경기장)  울산-성남(문수월드컵경기장)  포항-광주(스틸야드·이상 오후 7시) 

 ▲ 26일(일) 

 전북-수원(전주월드컵경기장)  부산-대전(부산아시아드경기장)  전남-제주(광양축구전용구장·이상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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